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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기후 현황(12/10-12/16)   
이번 주는 대서양 연안 주들에서 폭우로 시작해서 폭우로 끝났다. 첫 번째 폭풍 전선은, 주
로 12월 10-11일에 닥쳤는데, 대서양 중부 및 북부 주들의 일부에서 비에서 눈으로 바뀌는 
특징을 보였다. 두 번째 폭풍은, 12월 16-17일에 도달했는데, 플로리다에서 북쪽으로 폭우
를 몰고 왔다. 동부에 도달하기 전 주 후반에도 미국 남중부에 상당한 강수를 발생시켰다. 
평원 중부와 남부에서는 비 또는 섞여 내린 비와 젖은 눈이 야외 작업을 중단시켰으나 방목
지, 목초지 및 겨울 밀을 위한 유익한 수분을 제공했다. 폭풍으로 인한 총 강수량은 텍사스 
북부 일부에서부터 캔자스 남서부까지의 고원 지역에서 2인치를 넘어섰다. 국내 나머지 대
부분의 지역에는 강수가 거의 없었다. 중서부와 북서부에서는 대체로 가벼운 비와 눈 소나
기가 관찰되었으나 캘리포니아와 그레이트베이슨에서부터 평원 북부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만연했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온화한 조건이 계속해서 전국을 지배 했으며 특히 미국 북부 
전역에서는 평년과 비교해서 가장 인상적인 따뜻함이 집중되었다. 북부 일부, 주로 몬태나
에서부터 오대호 위쪽 지역까지, 전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소 10°F 이상 높았
다. 한편 평원, 서부, 중서부 및 북동부의 넓은 지역도 평년에 가깝거나 그 이상의 기온으로 
덮였다. 평년보다 훨씬 추운 조건은 남동부 일부로 국한되어서 조지아와 캐롤라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균적으로 평년보다 5°F 낮았다. 



□ 농업 현황 요약 (   )
자료없음

□ 세계 기후 현황(12/10-12/16)
￭ 유럽: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 최근의 한파가 훨씬 더 따뜻하지만 계속되는 습한 날씨로 대체되었
다. 이번 주 기온은 북동부 유럽 (평년보다 1-3°C 낮고, 최북단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7°C 낮았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곳에서 평년보다 평균적으로 2-5°C 높았다. 그 따뜻함
이 유럽 북동부에서 최근에 덮인 눈을 대부분 녹였고 다른 곳에서는 겨울 잒물의 내한성을 
감소시켰다. 한편, 대서양에서 연속해서 불어온 폭풍들 때문에 영국, 프랑스 및 스페인 북부
에서부터 동쪽으로 보통 내지 강한 소나기를 (10-10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계속해
서 내렸다. 그 비는 늦철 야외 작업을 계속해서 방해했지만 휴면 중인 겨울 곡물들과 유지
작물을 위한 수분 보유량을 풍부하게 유지해주었다. 

￭ 구소련(서부):
자료 없음. 

￭ 동아시아: 
자료없음

￭ 호주: 
호주 동부에서는 산발적인 소나기들 (5-25 mm)이 여름작물의 출현과 활착을 도왔으며, 한
편 더 건조한 날씨를 보인 작은 구역들에서는 수수의 추가 파종을 도왔다. 퀸즐랜드와 뉴사
우스웨일즈 북부에서는 밀과 기타 겨울 작물들의 수확이 끝났고 뉴사우스웨일즈 남부에서는 
계속해서 잘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남쪽으로 빅토리아 남부와 서부 그리고 남
호주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흠뻑 젖는 비 (25-50 mm 이상)가 내려서 밀, 보리 및 캐놀라 
수확이 느려지거나 완전히 멈추었다. 그 습한 날씨가 지역의 작물 품질도 저하시켰을 가능
성이 높다. 밀 지대의 다른 곳 중에서 서호주에서는 건조하고 계절적으로 더운 날씨가 겨울
작물의 수확을 촉진하여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호주와 빅토리아에서는 기
온이 평균적으로 평년에 가까웠고 남호주에서는 평년보다 2-4°C 낮았으며 퀸즐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평년보다 2-4°C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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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보통 내지 강한 소나기들이 여름작물들의 발아와 활착에 전반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을 유지
해주었고 또한 추가 파종도 장려했다. 총 25-100 mm에 달하는 강우량이 대부분의 주요 
농업 대표지역들을 덮었고 다른 많은 곳들도 최소 10 mm를 받았다. 그러나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한 날씨가 그 수분을 동반했다 (주간 평균 기온의 범위는 평년보다 2-4°C 높았
음). 남쪽 멀리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비가 내리기 전 잠시 더위가 치솟으면서 낮 기온이 
높이 올라가서 섭씨 30도 후반에 달했다; 먼 북쪽에서는 일주일 내내 최고 기온이 40계절
에 맞지 않는 따뜻한 날씨가 에 도달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14일 현재 옥수
수와 대두가 각각 64 및 65 퍼센트 파종되었다; 면화는 작년의 43 퍼센트와 비교해서 58 
퍼센트 파종되었고 한편 밀은 56 퍼센트 수확되었는데 이는 작년 속도보다 12 포인트 뒤처
지는 것이다. 

￭ 브라질: 
브라질 대부분에서 계절에 맞지 않는 따뜻함이 지속되면서 증발 손실이 높게 유지되어 취약
한 작물들은 약간의 스트레스를 입었다. 마투그로수와 마투그로수두술에서부터 북쪽과 동쪽
으로, 미나스제라이스에서부터 마란하오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파라나와 상파울루까지 뻗어 
있는 광대한 지역을 포함하여, 낮 최고 기온이 다시 섭씨 30도 후반과 40도 초반에 도달했
다. 내리는 양은 다양했고 많은 곳들에서 10 mm 미만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 지역 전체
적으로 소나기가 널리 산발적으로 내렸다. 대두는 생식기에 가까워지거나 생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분이 긴급히 필요하다. 더 남쪽에서는 히우그란지두술에 약간의 또는 보통 수준의 
비 (5-5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내렸는데 한편 산타카타리나와 파라나의 조건들은 
브라질 중부의 조건들과 유사했다. 히우그란지두술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는 12월 14일 현
재 88 퍼센트 파종되었고 현재 지상에 있는 작물의 70 퍼센트가 개화 내지 성숙 중에 있었
다; 대두는 84 퍼센트가 심겨졌고 아직 개화에 도달한 개체는 없었다. 파라나에서는 초작 
옥수수의 거의 80 퍼센트가 12월 11일 현재 생식기에 도달했고 마찬가지로 대두도 거의 
60 퍼센트가 그러했다. 

  
                                               


